
■ 2024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심의 총평

ㅇ 회의명 : 2024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심의 1차 연극

ㅇ 회의일시 : 2023년 12월 1일(금) 13:00~18:00

ㅇ 회의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지하 1층 회의실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사업의 취지는 현장 창작자(단체)들에게 보다 안정

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예술 현장과 더불어 미래 극장의 목표를 함께 실천

해나가는 데 있다. 이번 정기공모에는 총 291건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는 지난 

2023년 정기대관 공모 접수 대비 97건(150%)이 증가한 수치다. 연극 장르에서는, 연

극 131건을 포함해, 뮤지컬 9건, 다원 10건, 기타 10건, 행사 2건까지, 총 162건을 

심의했다. 이중 다원과 기타, 행사 건에 대해서는 무용 장르 심의에서 채점한 결과와 

평균값을 산정하여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전심의에서는 총 5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대관신청서와 세부사업계획서, 이

외 공연대본 또는 스토리보드 등의 제출서류를 전수 검토했다. 대관 공모 시 공지되

었던 기준대로, 창(제)작 계획의 적정성, 운영 계획의 적정성, 사회적 역할에 각 30%, 

30%, 40%의 가중치를 부여하였고, 이후 심의회의를 통해 사전심의 결과 75점 이상

인 신청 건을 집중적인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더불어 전체 극장 대관 가능 일수 중, 

축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30%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이미 지난해 정기대관 공모

에서 2개년 축제로 선정된 단체들의 행사 일수를 고려해 축제에 배정된 총 대관 일

수를 최대한 맞추고자 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엇보다,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지향하는 가치인, 기후 위기, 

접근성, 창작자와 공연의 다양성, 안전한 창작환경 등의 영역에서 상호협력할 수 있

는 파트너로서 창작자(단체)의 세부 계획과 사회적 역할 설정을 주요하게 검토했다. 

특히 예술극장에 최초 진입하는 창작자(단체)를 위한 대관 선정 기준(20% 내외)이 

마련된 만큼, 다양한 창작자들이 공모에 응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단체의 

자치 규약 등을 이미 실천하면서 동시대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깊이 있고 폭넓게 고

민하는 연극 현장의 실천들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한편 축제 참여 등으로 인해, 한 단체의 서로 다른 두 작품이 최종 심의 단계에서 

논의된 경우, 되도록 더 많은 단체가 극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후 축제의 세부 프

로그램이 확정됨에 따라 선정을 조율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나 행사의 경우, 논의를 통해 그 운영 계획이 얼마나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지, 

나아가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추구하는 가치와 어떻게 상생 관계를 구축하려 하

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예년에 비해 접수 건수가 대폭 증가한 반면 대관 가능 일수에는 큰 

변동이 없어, 최종 선정을 결정하기까지 매우 심도 깊게 개별 건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공연이 관객과 나누고자 하는 이슈가 미래 극장으로서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표방하는 바와 뜻을 같이 하더라도,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

한 계획 등이 미흡한 경우는 우선순위로 고려하지 않았다. 공공극장을 이용하는 창

작자들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공모에 응하고 있는지, 나아가 동시대의 감수성을 

얼마나 섬세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구현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에서는 최근 이전에 비해 매우 폭넓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공

연들이 관객을 만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극장의 대극장, 소극장의 특수성이 여러 

창작자(단체)의 작품과 어떤 맥락에서 만날 수 있을지, 극장과 현장 모두의 고민이 

좀 더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극장 정기대관 공모 심의에서는 

공공 영역과 현장의 창작자(단체)들이 시대적 과제로서 기후 위기를 함께 고민하고, 

안전한 창작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약속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극장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구와 공연제작 노력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장의 창

작자(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과 협력해 모두에게 열린 극

장을 만들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

              

심의위원 일동                

                                   


